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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예술양식으로서 영화가 지닌 문법들 중 서사가 배치되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에서 나타난 정보를 측정하여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인 ‘갈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본 논문은 서사를 이끄는 주인공과 그에
대항하는 상대주인공의 얼굴 면적을 단계별로 측정하고, 그것과 갈등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얼굴 면적을 측정 대상으로 삼은 이
유는 그것이 영화에서 갈등을 연출할 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연출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갈등의 정량화는
서사 단계, 또는 특정한 갈등 구간을 객관적 수치에 근거하여 색인화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갈등을 기준 삼아 그래프 등을
통한 서사 시각화가 가능해지며, 영화 서사 연구에 전산적 비평을 도입하여 방법론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ilm in a quantitative method to understand the principle to assign film’s narrative as an art form. To 
do this, we tried to quantify ‘conflict’, which is a key factor of narrative, according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represented in 
images. And thus, we measured the face areas of Protagonist and Antagonist, and then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ea and 
conflict. The reason why the face area is used as the measurement target is because it is an index showing the way in which the 
director represents the conflict in the film. The quantification of conflict in films can be applied to indexing the narrative structure 
or specific conflict sections based on objective figure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visualize narrative through conflict graphs,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computational criticism can apply into narrative study by quantification of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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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영화는 이미지의 예술이다. 영화를 독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미지의 기호, 배치, 단락, 접합 등이 만들어내는
의미작용을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작용의
해석은전적으로분석자의주관적 비평적관점에의존해왔

다. 하지만 영화는 종종 관객으로 하여금 공통된 경험 및
감상을 선사하며, 어떤 영화는국경과문화를초월하여전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한다. 그것은영화역
시 여느 예술양식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공통 문법을 공

유하는 까닭에서다.
본논문은영화양식이지닌문법들가운데, 서사배치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정량적 방법의 접근을 시도한다. 영
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영화가 ‘필름’이 아닌 ‘파
일’로서생산 제작되는현재상황에서기존의정성적영화
연구가지닌몇가지한계를극복할수있어서다. 대표적으
로는영화를텍스트가아닌데이터로다룸으로써분석자의

주관성에 의존해왔던 해석 방식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상이한 분과/집단사이의 접점을 만들어학제적
연구를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이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서사에서의 ‘갈등’을 정량화하여 분석하
는것을목표로한다. 갈등을정량화하고자한이유는그것
이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 서사학자 H. 
포터 애벗(Porter Abbot)이 말했듯 “서사를 구성하는 것은
갈등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2]. 일반적으로
서사는주인공과상대주인공간에촉발된갈등의발생으로

출발하여 그것의 해소를 거쳐 종결(closure)에이르는구조
로 구축된다. 따라서 갈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그 자체가 서사의 분석과 긴요하게 맞닿는다.
정량적 방법론을 적용한 기존의 영화연구는 크게 두 가

지차원으로구분된다. 첫째는스크립트기반의연구다. 액
션,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 공상과학, 스릴러 장르사이의
어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Lingabavan & Salway의
연구[3], 시나리오 스크립트를 통해 영화의 서사에서 ‘발단
부’에해당하는경계를자동으로추출하는박승보 외의 연
구[4], 인물의대사퇴행(speech regression)의비율을분석하
여캐릭터디자인과서사간의관계를분석한 남승석의연

구[5], 대사 분석을 통해 인물 별 감정표현의 비율과 서사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유은순의 연구[6] 등이 그 사례이
다.
둘째는 영상 기반의 연구다. 특히 전산학적 분석(com- 

putational analyse)을적용하여영화를분석한 사례로는영
화문법의관습적인템포, 숏, 길이등의의미작용을분석한
Adams et al.[7]의 연구, 영화편집의 전산학적 모델을고안
한 Lino et al.의연구[8], 로렐과 하디의 무성영화와유성영
화간의숏길이와분배를분석한 Redfern의연구[9], 영화의
숏-리스트(shot-list) 데이터를분석하여 클라이맥스의 공통
규칙을분석한 임양미의연구[10,16], 데이터들의스토리텔링
적 표현을 위해 시각화하는 연구[17] 등이 그 예다.
위에서보듯, 영화스크립트기반연구의경우도출된데
이터와영화 서사 사이의 관계성을 주목했다면, 후자는 데
이터로부터 영상 문법 및 규칙을 전산화하려는 시도로 이

어졌다. 본 논문은 양자를접목한다. 즉, 영상 기반의분석
을수행하되도출된데이터값과 (서사적요소로서의) 갈등
사이의관계를추적함으로써정량적서사분석을시도한다. 
이에 본 논문은 갈등을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과 그에 대항하는 상대주인공의

얼굴면적을서사의 진행 단계에따라측정하고 측정된얼

굴 면적값과 갈등 간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방법은 크게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영화를
선정하여 영화 속 주인공과 상대주인공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추출한다. 위에서 기술했듯이주인공과상대주인공
은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들로, 그들이 서로 대면하는
장면은갈등의발생과해소와깊은관계가있다. 둘째, 추출
된장면들로부터숏을검출한다. 셋째, 숏별키프레임에서
인물의얼굴면적을측정한다. 넷째, 장면별로인물들의얼
굴 면적 평균값을 구한 후 면적값과 갈등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위한본 논문의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는이론적배경을검토한다. 이는영화서사의정량적분석
을위해왜갈등을분석해야하는지, 그리고갈등과인물의
얼굴면적사이의관계를 영화의연출이론 및기법에 근거

하여해명하기위함이다. 3장에서는영화서사의정량적분
석을 위한 가설을 제안하고, 앞서 고안한방법론을적용하
여 이를실험 및 분석한다. 4장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
으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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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갈등 정량화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1. 서사와 갈등

갈등은 서사의핵심적인 요소다. 갈등을 사이에 두고벌
이는힘의경합은그자체가서사를추동하는동력이된다. 
그것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잔 헤이워드
(Susan Hayward)가 요약한 것처럼 영화의 서사는 “반복/
변주/갈등에 따라 구조화”되기 때문이다[11]. 그렇다면 전
통적인 서사 이론에서의 갈등의 구조를 영화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겠다. 영화는 영상기호의 배치와 편집기
술을 통해 구조적으로 갈등을 연출한다. 이때 반복되는
어떤 연출 방식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패턴으로서 포착
할 수 있다면 갈등을 정량화하는 작업은 이론적으로 가능

해진다.
서사 초반에 발생한 갈등은 해소의 국면을 맞을 때 서

사는 종결(closure)에 이른다. 복수의 서사를 예로 들면, 
복수의 명분을 제공해줄 원한이 발생하고 복수에 해당하

는 행위를 수행했을 때 서사는 종결된다. 하지만 세부적
인 내용, 즉 복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것이 만족
스러운 결말인지 아닌지는 크게 상관없다. 심지어 갈등의
해소/실패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도 없다. 어떤 영화는 갈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끝(ending)을 맺을 수도 있다. 서사
학이 끝과 종결을 구별하는 것은 그 이유에서다. 요컨대
갈등의 처리를 ‘끝’마치지 않고 서사를 마무리하는 경우, 
영화는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을 맺은 셈
이다.
갈등이란곧서사의출발과종결을만들어내는핵심적인

고리이다. 전통적으로서사의구축은마스터플롯과서브플
롯 간의 유기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마스터플롯에 해
당하는 갈등은서사에서 가장 중요한위치를점하는 두부

류의 인물인 주인공(protagonist)와 상대주인공(antagonist)
의 것이다. 본 논문은 영화의 서브플롯에 해당하는 영역
보다는 서사의 근원에 해당하는 마스터플롯에 집중하고

자 한다. 마스터플롯의 차원에서 영화의 서사를 분석하기
위해 주인공, 상대주인공, 갈등이라는 세 요소를 정량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저들과 서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것

이다.

2. 갈등과 등장인물의 면적

똑같은 사물을 보는 것일지라도 육안으로 보는 것과 영

화에서스크린을통해이를수용할때의방식은 철저히다

르다. 영화가 상영하는 이미지는 카메라에 의해 제한되고
편집 기술을 통해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언급한임양미의연구에선영화의쇼트들의정량적

정보 각각이 클라이맥스와맺는 관계를 밝혔다. 이연구를
통해영화가해당쇼트이미지를구성하는 규칙 및문법이

관객으로 하여금 절정(climax)의 긴장을 이끌어내는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특정 기법 및 문법의
패턴을 도출하는 작업은 절정과 같이 측정이 까다로운 추

상적 요소를 판별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영화 데이터로부터 주인공, 상대주인공, 갈등
사이의관계를 분석하기위해두인물이함께등장하는장

면으로부터두인물간의얼굴면적을측정 비교하고자한

다. 영화가특정공간에서발생하는상황 사건을연출할때
편집자는자연스레다음 질문을 던진다. 연속되는 숏 가운
데 무엇이 관객에게 더 중요한 것이며 덜 중요한 것인가? 
편집자는 더 중요한 것이라 판단되는 요소를 화면영역에

담을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좀 더 중요한 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편집자가 숏의
종류(롱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등)와 카메라의 위치(주관
적 위치, 객관적위치) 등을고려해야하는지점이 바로이
곳이다[12]. 화면영역을 통해 재현된각각의숏이란 곧위와
같이제기된 ‘무엇’과 ‘어떻게’의 답이자 결과물인 셈이다.
앞서 갈등은 서사의핵심 요인이며, 더 정확히는 주인공
과 상대주인공 사이의 갈등이라 언급했다. 특정 장면에서
두 인물이 등장했을 때, 관객은 그들 사이의 갈등, 경합의
정도, 국면등을이해하기위해인물의대사나화면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젠슈타인이
말하듯이영화예술의본질은편집에있다. 즉, 관객은위의
요소들과 더불어 화면영역이 ‘무엇’을 ‘어떻게’ 담고 있는
가를 파악함으로써 갈등을 둘러싼 상황을 인지하게 된다. 
가령, 감독의의도에따라특정장면에서는주인공(무엇)이
자주 클로즈업(어떻게)되고, 어떤 장면에서는 주인공과 상
대주인공이롱숏으로담길수 있다. 이렇듯 화면영역에 대
한 편집을통해서사를창작하는것은오직영화만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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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주인공과상대주인공이함께등장하는장면에서두인물

의 얼굴 면적을 각각 측정한다는 것은 곧 영화가 두 인물

간의갈등을 재현하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여쇼
트를 구성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예컨대
인물의 얼굴 면적이 크게 측정될수록 해당 숏은 클로즈업

에가까울것이며, 그반대인경우에는롱숏에가까울것이
다. 이때만약숏의종류를분석자가직접구분한다면분류
가 모호한 경우에는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

성이존재한다. 이러한까닭에본논문은인물의얼굴면적
값 측정에 집중함으로써 쇼트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 분

석자의 판단이 개입될 요인을 최소화했다. 마스터 플롯의
차원에서 갈등하는 두 인물이 영상에서 재현되는 각각의

값을 측정 비교하여 그것과 서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 시도하는 것은 그 이유에서다.

3. 얼굴의 의미

영화속인물의얼굴이지니는의미는특별하다. 우선얼
굴은영화의미학을구현하는최적의장소다. 에를들어연
극에서 말은 관객이 얼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며 배우

역시말로인해얼굴표현에집중할수없다. 하지만영화는
그반대이다. 경우에따라서영화는오직얼굴의표현과형
태에만 집중한다[13]. 또한 영화는 “무언의 독백”을 표현할
수있는유일한예술양식이다. 연극의경우독백은화자주
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수행된다. 하지만 영화는 등장인물
이다수의군중사이에 있을 때에도인물의정신적 표현을

“무언의 독백”으로 드러낼 수 있다. 클로즈업을 통해영화
는인물을군중과 구분하여그의고유한 내면을연출할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표현되는 인물의 내
면은 대개 화면영역 외부에 위치한 상대 인물에게는 드러

나지않으며, 그 “보이지않는얼굴”을볼수있는이는오
직관객뿐이다[14]. 따라서 갈등하는두인물이함께등장하
는장면에서 특정 인물의얼굴을비춘다는것은그 자체가

관객에게 메시지가 된다.
또한얼굴면적은 영화의장르와플롯에따라그의미를

달리할수있다. 일반적인상황에서영화는인물간의갈등
상태를 부각하기 위해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얼굴을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액션장르에서는 얼굴
과 표정을 클로즈업하기보다, 인물 간의 격투 등의액션을
담아냄으로써 갈등을 연출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영화
에서의 인물 간 얼굴 면적을 측정하여 그 갈등의 양상을

패턴화하는일이가능하다면, 이는 장르와 플롯에 따라 영
화가 갈등을 연출하는 방식의 차이를 구별해내는 기술에

응용될 수도 있다.

Film Title Characters Genre Num. of 
Scene

1 The King's 
Speech (2010)

King George VI, 
Lionel Logue Drama 43

2 Kramer vs. 
Kramer (1979)

Ted Kramer, 
Joanna Kramer Drama 9

3 Wall Street 
(1987)

Bud Fox, Gordon 
Gekko Drama 23

4 Good Will 
Hunting (1997) Will, Sean Drama 13

5 Rain Man 
(1988)

Raymond Babbitt, 
Charlie Babbitt Drama 44

6 Romeo And 
Juliet (1968) Romeo, Juliet Romance 

Drama 13

7 Cape Fear 
(1991)

Max Cady, Sam 
Bowden Thriller 15

8 Misery (1990) Paul Sheldon, 
Annie Wilkes Thriller 31

9 Insomnia 
(2002)

Will Dormer, 
Walter Finch

Crime, 
Thriller 10

10 The Dark 
Knight (2008) Batman, Joker Crime, 

Action 8

표 1. 선정 영화 목록, 등장인물, 장르 그리고 장면 개수
Table 1. Film list, characters, genre, number of scenes

III. 얼굴 면적과 서사와의 관계 분석

1. 얼굴 면적 측정 방법

갈등과 얼굴면적간의 상관성여부를분석하기 위해표

1과같이 10편의영화를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영화
와 유럽 영화에앞서할리우드 영화에대한분석을선행적

으로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할리우드 영화가 스토리의 전
형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있으며, 브라질의 전위적인 영화
감독 글라우버 로샤(Glauber Rocha)가 강조했듯이 할리우
드 밖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조차도

반드시할리우드영화에서시작해야만한다고했을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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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15].
선정된영화로부터 주인공과 상대주인공이 함께 등장하

는 장면을 추출하고 해당 장면들로부터 숏을 검출하였다. 
각각의 숏으로부터 시작, 가운데, 끝의 3개의 프레임을 추
출하였고 프레임들로부터 그림 1과 같이 얼굴면적을 검출
한 후에 평균하여 숏의 얼굴면적으로 계산하였다. 

그림 1. 얼굴면적이 표시된 프로그램의 화면 캡처
Fig. 1. A screenshot of software marking face area

측정할얼굴영역은얼굴의앞, 옆그리고뒷모습까지포
함한다. 얼굴면적은 1차로직접수작업으로영역을 직사각
형으로표시한 후에 2차로 다른 사람에 의해 검증, 수정하
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숏의 얼굴면적이 계산되면 장면별로얼굴면적을 평균하

여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2. 평균면적 그래프를 이용한 갈등 분석

선정된 10편의영화로부터장면별등장인물얼굴의평균
면적그래프를도출했다. 평균면적을사용할경우, 두인물
의얼굴면적값이 크게 연출되었을 시에 숏의 수가 적더라

도 유의미한 값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후 그 결과로부터
특기할 만한 몇가지구간을 범주화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첫째그래프의상승/하강구간, 둘째주인공과상
대주인공의 면적값이 역전되는 구간, 셋째 엔딩구간이그
것이다. 추가로 인물 간 평균면적 값의 차이 역시 서사의

갈등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의미를 분석했다.

2.1 그래프의 상승/하강 구간
10편의평균면적 그래프는 그림 2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승 구간과 하강 구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상승과 하강
의판단기준은주인공과상대주인공의각각의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평균 면적 값보다 높으면 상승 구간으로, 
낮으면하강 구간으로 정의한다. 상승 구간은 서사적 측면
에서갈등의발생또는고조와관계된다. 상승구간을살펴
보면주인공과상대주인공이함께상승하거나주인공혹은

상대주인공이 단독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전자
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의
그래프를예로들어보자. 그림 2에서검정색박스는남편과
아이를 떠난 상대주인공 조안나가 주인공인 남편 테드와

카페에서재회하는장면이다. 조안나가카페에서테드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게 되면서 해당 영화의 중심 갈등

인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된다. 

그림 2.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며> 평균면적 그래프
Fig. 2.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Kramer vs. Kramer”

영화 <킹스 스피치>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그림 3의
①로표시된부분은주인공조지 6세가말더듬이치료를위
해 상대주인공 라이오넬을 찾아간 장면이다. 첫 만남에서
부터 둘은 호칭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데, 클로즈업을 통
해조지 6세의불편한감정과불안한심리를보여주며언어
치료를두고라이오넬과의갈등의시작을알린다. 그림 3의
②로표시된부분은조지 6세가연설을준비하는장면으로
말더듬이를극복하고성공적인연설을마칠것인가에대한

긴장감이 최고조로도달하는장면이다. 영화는 조지 6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긴장감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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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화 <킹스 스피치> 평균면적 그래프
Fig. 3.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The King’s Speech”

이처럼그래프의상승 구간은갈등의발생 또는고조장

면과 관계가 있는데, 해당장면들에서나타난특징은 주인
공과 상대주인공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두인
물의 대화 장면은 장면의 지속 시간이 짧더라도 클로즈업

연출이빈번하게이루어진까닭에얼굴면적값이상승하거

나 최고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영화 <다크 나이트> 평균면적 그래프
Fig. 4.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The Dark Knight”

하지만갈등이 발생하거나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가하락하는경우가있다. 대표적인예가범죄, 액션장르에
속하는 영화 <다크 나이트>이다. 그림 4의 표시된 부분은
배트맨과 조커가 격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갈등의 절정에

해당된다. 하지만 배트맨과 조커가 평균면적보다도 더낮
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영화가 해당 액션 장면을

대부분 롱숏으로 연출하여 인물의 얼굴이 작게 나타난 까

닭에 얼굴 면적값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물론 액션신이라 하여 면적값이 무조건 낮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5처럼 <케이프 피어>의 경우에는 두

인물이 결투를 벌이는 구간은 그래프가 두 인물의 평균값

보다 상승한다. 다만, <다크 나이트>와 같은 영웅물에서
는 서사의 유기성만큼이나 영웅의 초인적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화려한 액션신을 연출하는 것이 영화의 관건이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영웅물은 액션신을 찍을 때, 먼
거리에서 주인공의 움직임을 모두 담으려 하거나 주변 사

물이 파괴되는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 롱숏을 빈번하게 사

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얼굴 면적 비교를 통한 갈등의 분
석방법은 영웅물 장르에서 만큼은 다소 예외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그림 5. 영화 <케이프 피어> 평균면적 그래프
Fig. 5.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Cape Fear”

액션장면이외에도주인공과상대주인공이다른인물들

과 함께 등장하거나 혹은 함께 등장한다른인물들의 대사

가 주인공과 상대주인공보다 더 많을 때에도 그래프는 하

락한다.

2.2 인물 간 면적값이 역전되는 구간
주인공이 상대주인공보다높은 면적값을 유지하다가 갑

자기역전되는 구간이생기게되는데 이러한변화역시갈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림 6에서처럼 영화 <미저리>의 상대주인공애니의 면적
값이 주인공 폴의 것보다 높아지면서 두 인물의 면적값이

역전되었다. 이지점은폴의소설속주인공미저리의죽음
을 알게 된애니가 분노를드러낸장면으로애니의광기와

병적인집착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기도 하다. 애니의 감
정을효과적이고직접적으로전달하기위해클로즈업을사

용했기 때문에 애니의 면적이 급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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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화 <미저리> 평균면적 그래프
Fig. 6.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Misery”

그림 7의표시된부분은영화 <인썸니아>에서영화초반
까지얼굴을보이지않았던상대주인공월터가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다. 얼굴을 드러낸 살인범 월터가 주인공
윌도머형사와처음으로대면하게 되면서두 사람의갈등

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그림 7. 영화 <인썸니아> 평균면적 그래프
Fig. 7.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Insomnia”

이처럼두인물간에면적값이역전되는구간또한영화

속갈등의발생또는고조와 일치하며갈등을 주도하는힘

의방향이주인공에서상대주인공으로변화하는 지점이다.
    
2.3 엔딩 구간
엔딩 구간에서 대체로 두 인물의 그래프는 하강하거나

상승하더라도인물별평균에가까워지는정도의양상을보

인다. 일반적으로 엔딩에서 갈등은 종결되어 있다. 까닭에
많은경우엔딩은등장인물의내면을면밀히묘사하기보다

는갈등이종결된이후인물의상황을보여준다. 다시말해

서, 대부분의 엔딩은 갈등 국면에서 빠져나와 서사를 마치
는 구간으로 기능한다. 그러한 이유로 엔딩에서는 미디엄
숏과롱숏이빈번하게사용되며, 그결과엔딩구간의면적
값은 대체로 크지 않은 편이다.
영화 내에서 주요 갈등이 종결되는 <킹스 스피치>(그림

3), <케이프 피어>(그림 5), <로미오와 줄리엣>(그림 8), 
<월스트리트>(그림 9) 등의경우엔딩구간에서그래프가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평균면적 그래프
Fig. 8.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Romeo And Juliet”

그림 9. 영화 <월 스트리트> 평균면적 그래프
Fig. 9. Average area graph by scene of film “Wall Street”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엔딩에서 그래프가 상승하는
경우가그것이다. 이는두인물의핵심갈등이완전히종결
되지않음을의미하는것으로읽힌다. 그림 2에서처럼 <크
레이머대크레이머>는엔딩구간에서두인물모두상승하
는 양상을 보인다. ‘양육(권)’을 핵심 갈등으로 삼는 위 영
화의 엔딩은 상대주인공 조안나가 주인공 테드와의 대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인즉, 비록 조안나가 양육권
소송에서승소했지만테드와아들사이의관계가각별하므

로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안나가 양육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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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으로써 양육이라는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지만, 영화는여기서끝난다. 이처럼위영화는갈등종결
이후의 상황이 아닌, 가장결정적인선언의 순간을 엔딩으
로 배치한다. 이후 양육을 둘러싼 두 인물의 결과는 오직
관객의 상상에 달려 있을 뿐이다.
또한두인물 가운데한인물의엔딩그래프만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미저리>가 그 예다. 위 영화의 핵심 갈등은
폴이애니의집을탈출하는것이다. 폴은애니를죽이고마
침내 탈출에 성공한다. 하지만갈등이완전히해소된 것은
아니다. 영화의끝에서, 폴은일상에서여전히종종애니의
환영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애니는 죽었지만, 여전히 폴은
애니의환영으로부터완벽히탈출하지못한상태인셈이다. 
이처럼 엔딩 구간의값은영화가갈등의 종결을맺는방식

과 관계한다고볼 수있다. 즉, 갈등의종결 방식이 갈등의
완전한해소인지, 또는갈등의연장내지새로운국면의제
시인지에 따라 엔딩 구간 값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2.4 인물 간 평균면적값 사이의 차이
당연한 결과겠지만, 10개의 그래프를 보듯 주인공의 평
균면적값은모든영화에서가장높게측정되었다. 하지만
영화별로주인공과상대주인공간의면적에는다소간의편

차가존재한다. 가령, <케이프피어>(그림 5), <로미오와줄
리엣>(그림 8), <굿 윌헌팅>(그림 10), <레인맨>(그림 11) 
등과같이 인물 간격차가적은영화가있는반면에 <킹스
스피치>(그림 3), <미저리>(그림 6), <월 스트리트>(그림
9) 등과같이평균면적의차가두드러지게큰영화도있다.

그림 10. 영화 <굿 윌 헌팅> 평균면적 그래프
Fig. 10. Average area graph by film “Good Will Hunting”

전자의 경우 주인공 평균 면적 대비 상대주인공의 평균

면적의 비율이 <케이프 피어>는 97.6%, <로미오와 줄리
엣>은 98.5%, <굿 윌헌팅>은 98.5%에이를만큼두인물
간의 결과값이 가깝게 측정되었다. 
위 영화들의 공통점은 두 인물이 갈등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케이프피어>에서두인물
은 각각 상대를제거하는 것을 목표로하며, <로미오와 줄
리엣> 역시 두 인물은모두 사랑을 목표한다. 이때 <굿 윌
헌팅>은마치예외처럼보인다. 표면상으로주인공윌의목
표는심리치료를받는것, 상대주인공숀의목표는윌을치
료하는것으로그내용이상이하기때문이다. 하지만두인
물의 핵심 갈등은 각자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

다. 숀은윌의심리상담사로배정받지만, 숀이최초등장하
는장면에서드러나듯, 숀은그또한윌과마찬가지로내면
의 문제가 있는 인물로 연출된다. 다시 말해서, <굿 윌 헌
팅>에서결국두등장인물은각각내면의치료라는공동의
목표로결부되어있다는것이다. <레인맨> 역시형레이먼
드의 유산을 노리는 찰리의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되지만

종국에는 두형제가 서로에대한우애를깨닫게 되면서형

제애라는 하나의 목표에 이르며 마무리된다.

그림 11. 영화 <레인 맨> 평균면적 그래프
Fig. 11. Average area graph by film “Rain Man”

두 인물이같은목표를 향해각축을다투는 서사를연출

할때에카메라는두인물을고루포착할것이며, 주인공에
못지않게 상대주인공의 내면을 묘사하기 위해 클로즈업과

같은 연출을 자주 시도할 것이다. 위영화들로부터등장인
물 간의 평균면적값이 유사하게 측정된 것은 그러한 이유

에서로 판단된다.
반면, 평균면적의차가 큰 사례로언급한 영화들의 주인
공 평균 면적값 대비 상대주인공의 평균 면적값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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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 스피치>는 54.8%, <월스트리트>는 68%, <미저리>
는 72%으로 수치상으로도큰 격차를드러낸다. 이들은 갈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니는 경우가 다수였다. 
<킹스 스피치>의 경우, 말더듬이 증세를 치료받고자 하는
주인공 조지 6세와 그를 치료해주는 상대주인공 라이오넬
이 등장한다. <월 스트리트>에서 주인공 버드는 증권가의
1인자인 상대주인공 고든을 동경하여 그에게 가르침을 받
다가종국에는그에게복수한다. <미저리>에서는탈출하고
자 하는 주인공 폴과 그를 붙잡아두려는 상대주인공 애니

가 갈등한다.
이처럼 두 인물은 하나의 갈등에 결부되어 있으나 다른

내용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상대주인공은 보통
<킹스 스피치>의 라이오넬처럼 충직한 조력자이거나 <미
저리>의애니와같이강력한반대자인데, 이때영화는대개
주인공이 어떻게 저들의 조력/방해를 통해 갈등의 종결에
이르는지를중점적으로연출한다. 위영화들로부터주인공
의 평균면적값이 상대주인공에 비해 크게 측정된 것은 그

이유 때문이리라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얼굴면적 데이터와 갈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진행하였다. 하지만 <다크나이트>와같은액션영화
는 장르적인 특성상 갈등의 절정에서 얼굴면적이 평균 면

적보다도더낮은값을나타났다. 이것은영화가해당액션
장면을 대부분 롱숏으로 연출하여 인물의 얼굴이 작게 나

타난까닭에얼굴면적값이낮게측정된것이다. 이렇게장
르적인 특성이 얼굴면적과 갈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IV. 결 론

본 논문은 스크린에 표현된 주인공-상대주인공의 얼굴
면적값과갈등사이에유의미한상관성이존재함을분석했

다. 특히 분석을 통해 얼굴 면적 그래프의 상승/하강 구간, 
인물 간 면적값이 역전되는 구간, 엔딩 구간에서 나타나는
면적그래프의형태, 인물의전체평균면적사이의차이가
서사와관련성이있다는것을파악하였다. 물론몇가지한
계도 존재한다. 영화의 편수가 10편으로 제한되었다는 점, 
영화의러닝타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아니라는 점, 

영웅물 장르의 경우 적용에 난점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장르에 따른 데이터 분석과

확대된영화장르와할리우드이외의영화들에대해분석을

진행하여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량화된 영화 분석

방법을정립할필요가있다. 더불어얼굴속에나타난인물
의 감정을함께분석하여 갈등의크기와방향성에대한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서사속갈등의정량화는다음과같이다양한
활용을기대할수있다. 먼저영화서사자체를정량적으로
분석할수 있다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영화의 서사 단계
등을 색인화하는 기술에 이를 활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

다. 이로써서사단계및갈등구간을보다객관적인지표에
근거하여 분류하거나, 해당 구간만을 검색하는 데 이용될
수있게된다. 또한갈등을기준점으로삼아서사의단계를
수치화할수있으므로, 그래프등을이용하여이를쉽게시
각화할수도있다. 다시말해서, 상영시간내내영화를보지
않아도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한눈에 서사의 구조를 가늠

할수있다는것이다. 이는관객에게미리서사구조를제시
하여 영화를 추천하는 등, 서비스 차원의기술로서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분석자의 비평적 주관적
관점에 의지해온 서사연구에 전산적 비평(computational 
criticism)을도입하여방법론의다양화를도모할수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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